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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이야기 (1)


18-12-10

수년 전에 방문한 몽골이야기를 래 드리겠습니다. 몽골의 표준시간은 한국보다 한 시간이늦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5시에 온동복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몹씨 추었습니다. 아마도  화시로 32 정도는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1마일도 못가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발길을 돌려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5월 6일인데 아직도 눈이 내리고 있는 걸 보면 몽골은 역시 추운 나라라는 인식을 새롭게 했습니다. 날이 밝아 제 눈에 보이는 울란 바타르는 멀리서 보면 다른 어떤 현대 도시와 다를 것이 없었으나 길을 지나면서 보면 도로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고  중심지의 도롯가의 인도는 아직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쓰레기들이 길가에 무질서하게 널려 있는 걸 보면서 약 40년 전의 서울 거리와 비슷했습니다. 그래도 등교하는 어린 학생들의 옷차림은 깨끗했고 표정들은 밝았습니다.


몽고에 관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징기스칸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징기스 칸은 칭호입니다. 칸 (Khaan 또는 Khan)은 왕이라는 뜻이고 징기스 (Chinggis 또는 Ghigis)는 왕호라고 합니다. 징기스칸은 1162년에 출생했다고 몽골의 역사는 기록하고 있지만 징기스칸 대하여 연구를 많이 한 다른 학자들에 의하면 그의 출생은 1166년이 더 맞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도 몽골인들은  그가 1162년에 출생했다고 믿고 주장을 합니다. 그는 울란바타르의 북동쪽으로 600킬로메타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귀족의 아들로 태어 났는데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사별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기스칸은 1227에 사망을 했다고 알려졌지만 그가 어디에서 사망을 했는지 그의 무덤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가 세상의 역사상 가장 유능한 전략가이고 군 통수자이라는 사실은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의 중국의 전부, 한국과, 유럽의 상당 부분을 정복했고 일본 까지 장복하려 했지만 태풍으로 인하여 일본 정복은 실패했습니다. 일본인들은 그 태풍을 신이 보냈다고 해서 가미가제 (神風)이라고 했습니다.


징기스칸이 인구도 얼마되지 않은 몽골인으로서 역사상 가장 넓은 지역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탁월한 행정 수단 때문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정복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관용과 선심을 썼고 그에게 항거하는 사람만을 골라 처형시켰습니다. 징기스칸이 인자한 자도자라는 평판이 퍼지자 정복을 당한 주민들은 쉽게 그에게 충성을 바쳤기 때문에 징기스 칸은 자기가 정복한 지역의 주민들을 군으로 징집했습니다. 모집한 지역 주민을 군의 높은 지위에 임명을 했고  최고급 장군 이외는 출신지역으로 인한 차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군량도 정복한 지역으로부터 조달을 받았습니다. 징기스칸은 정보에 능한 장군이었습니다. 스파이제도를 능숙하게 이용하여 적을 공격하기 전에 적에 관한 많은 정보를 입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는 오투 (Otoo)라고 알려진 통신 방법을 창안했는데 그 방법이 미국에서는 포니 익스프레스 (Pony Express)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말을 타고 빨리 달려 통신 문건을 전달하는데 일정 구간을 달린 후 그 다음 주자에게 념겨주는 릴레이 통신 방법입니다.  또한 “전술적 후퇴”를 제일 먼저 활용한 군 지도자도 징기스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유능한 군 통수자인데도 그는 말에서 떨어져서 사망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을 비밀로 하기 위하여 그의 장례를 본 모든 사람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의 무덤도 너무도 비밀에 부쳤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지 오늘 날의 몽골은 징기스 칸을 국가의 상징으로 삼고 있으며 몽골의 의사당 문전에는 징기스 칸과 그를 대이어 왕이 된 셋째 아들의 조각상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호텔의 어느 부분을 보아도 징기스칸의 초상이 걸려 있으며 몽골에서 생산되는 명주 봇카(Votka)의 이름도 징기스칸입니다.

한가지 신기한 것은 몽골인들은 일본인을 부를 때는 일어의 발음을 따서 “야뽄” 이라고 하면서 한국인들을 부를 때는 “솔롱곳”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무지개를 의미라고 하는데 한국인들이 무지개 처럼 아름답다는 뜻인지 보기에는 고우나 실제로 접하고 보면 아누것도 아니라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몽골인들은 일반 적으로 친절합니다.  길에 보이는 인파를 보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고객들을 보나 여자들이 남자들보자 현저하게 많습니다. 몽골인 가이드에게 왜 몽골에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나 그렇게 많은 지를 물어 보았더니 여아의 출생율이 남아들보다 높기도 하지만 남자들 중 해외로 돈벌이를 위하여 출국한 숫자가 50만명 이상이기 때문이라는 비공식적인 대답을 주었습니다. 하여튼 몽골은 화려했던 괴거를 민족적인 자부심으로 삼고 현대국가의 대열로  도약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느낌을 얻었습니다. 몽골의 이야기는 내일도 계속하겠습니다.  끝
